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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타이어 돌연사 직원 더 있다!
심근경색․암 사망 근로자 10여명 추가 … 유기용제 잠복기 10-15년

최근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

다.

한국타이어 해고자대책위원회는 2월12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사망해 

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직원 15명 이외에도 갑작스럽게 숨진 직원들이 10명 더 있다”며 “10명을 포함해 한국타

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라”고 촉구했다.

또 “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던 김모씨는 온몸에 물사마귀가 돋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

는 등 유기용제 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”며 “김씨를 비롯해 심근경색과 암 

등으로 숨진 근로자가 10여명에 이른다”고 주장했다.

대책위 유종원씨는 “어지러움증과 구토증세,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1999년 유기용제 중독 판정을 받아 

산업재해로 인정됐다”며 “유기용제의 잠복기가 10-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”이라

고 역설했다.

그리고 “1급 발암물질인 톨루엔(Toluene), 벤젠(Benzene), 자일렌(Xylene), 다이옥신(Dioxin), 페놀(Phenol) 

등 14종의 독극물이 타이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”며 “제조공정에서 독극물이 타거나 혼합되면서 발생

하는 유독가스와 분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”고 비판했다.

대책위는 2월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국타이어 전 직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재실

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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